
100   선비가 되는 공부 | 율곡의 학교모범

6. 어버이를 잘 섬겨라

여섯째는 어버이를 섬김이니, 선비의 온갖 행실 중에 효도와 우애

가 근본이니 삼천 가지 죄목 중에 불효가 제일 큰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이는 공경을 극진히 하여 어른의 명에 순종하

는 예(禮)를 다하고, 즐거움을 다하여 음식의 봉양을 드리고 병환에

는 근심을 극진히 하여 의약의 치료를 다하고, 상사(喪事)에는 지극

한 슬픔으로 상례의 도리를 다할 것이요, 제사에는 엄숙함을 극진히 

하여 추모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겨울에는 따스하게 모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며 아침저

녁으로 보살펴 드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

시 뵙는 것까지도 모두 성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부모가 만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여 은근히 간하고 말

리어 점차 도리로써 깨닫게 해야 한다. 

자식은 속으로 자신의 몸을 돌이켜 보아 온갖 행실이 갖추어지

지 않은 것이 없이 시종 덕을 온전히 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고서야 비로소 어버이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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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5월을 가족의 달이라고 하지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

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동양 전통에서는 

스승은 아버지와 같다고 했으니 가족의 달에 스승의 날을 포함해도 

무방하겠지요.  

세계 각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어머니의 날 영향이 있습니다. 1905년 어머니 앤 자비스가 

세상을 떠난 뒤 안나는 살아생전에 타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어

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추도식을 엽니다. 

이후 안나는 의회 의원들에게 어머니들의 사랑과 노고에 감사하

는 날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되고, 1910년 버지니아 

주지사가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합니다. 1914년에

는 윌슨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첫 어머니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버이날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매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이후 1973년에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어 

부모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어버이의 날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미덕을 기리는 날로 삼아 범국민적 효 사상과 전통 가족제

도의 계승 발전에 주력하였습니다. 효행자, 전통 모범 가정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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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효도와 우애는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근본 행위이고, 인의는 유

학의 기본 정신을 대표합니다.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가 유가를 비

판하면서 인의를 유가의 핵심 사상으로 거론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

다.  

효도는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핵심 가치로서 중대한 사회적 영

향을 미쳤습니다. 율곡이 말하듯이 삼천 가지 죄목 중에서 불효가 

제일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근대화, 서구화를 거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효도사

상은 봉건적 권위주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폄하되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효도사상을 선양한다면, 권위에 대한 절대 복

종이라는 봉건적 잔재로 덧댄 외투를 다시 들고 서성대는 사람 정도

로 치부해야 할까요? 

오륜 중에서 부자유친은 아버지의 자애와 아들의 효도를 기반으

로 한 혈육적(인륜적) 친함을 말합니다. 이 효도는 자식에게 일방적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효 사상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효경』 ‘간쟁장’을 볼까요. 증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자애나, 공경이나, 부모님을 편안

하게 해드는 것이나, 이름을 드날리는 것 등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

버지의 명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입니까?” 오늘날 나올 만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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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 천자가 

일곱 명의 간쟁하는 신하가 있어서 그가 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

하를 잃지 않았고, 제후가 다섯 명의 간쟁하는 신하가 있어서 그가 

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지 않았고, 대부가 세 명의 간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들에게 버림

을 받지 않았고, 사가 간쟁하는 벗이 있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고,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일은 반드시 간쟁해야 

하는 법이니, 무조건 아버지의 명을 받든다면 어찌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효의 원리는 일방적 복종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

사의 터널을 지나는 어느 시점에서 효도 문화 안에는 봉건적 가부장

주의, 권위주의, 수직적 위계, 독단주의 등이 투영되어 있는 것도 엄

연한 사실입니다. 시대적 제약을 받는 것이지요. 

공자가 말한 것처럼 효도는 결코 일방적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효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폐기될 수 없습니

다. 그렇기에 효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순종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

요합니다.

『효경』 ‘성치장’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하늘의 상제와 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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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사 드리는 것, 이것들을 설명하고 주공을 그 실례로 듭니다. 

주공은 희(姬) 성으로, 그 시조가 바로 순임금 때에 후직의 벼슬

을 맡아 농사를 관장한 희기입니다. 그는 주나라를 건립한 무왕의 

동생으로 조카인 성왕을 보좌하여 주나라의 찬란한 예제를 완비한 

성인입니다. 공자가 꿈에도 그리워하던 인물이지요.  

성인의 덕행은 효도가 가장 중요한데, 주공은 후직을 하늘에 짝

하고, 문왕을 상제에 짝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맹자가 효도 중의 효도는 어버이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고, 어

버이를 최고로 존경하는 것은 온 천하를 가지고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공이 바로 맹자가 말한 것처럼 천자의 예로 

후직과 문왕을 제사지냈습니다.           

고대 예제는 천자만이 하늘과 상제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

습니다. 주공이 하늘과 상제에 제사를 지내면서 후직과 문왕을 하늘

과 상제에 짝했다는 말은 주공이 후직과 문왕을 지고한 조상신으로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상제(천) 신앙과 더불어 조상숭배가 

중요한 신앙으로 발견됩니다. 

상제는 하늘에 머물면서 인간생활을 살피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복과 재앙을 내리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조상숭배는 생명의 근원과 영혼의 불멸 신앙에 기반을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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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반고복시(反古復始)14이자 보본반시(報本反始)15의 신앙입니

다. 

조상신은 주공의 실례에 드러나듯이 상제와 결합하는데 천은 인

격신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조상신과의 결합을 통하여 인

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앞으로 조상신이 되어 자손들의 삶을 관장할 존재입니

다. 육신의 삶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도 관장하

는 존재입니다. 어찌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통사회에서 순종으로서의 효가 발생한 종교문화적 토

양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효 문화가 저층을 형성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에서 순종의 효는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어야 할까요? 

 『논어』에 효도와 우애를 말한 유명한 구절로, “효도와 우애는 인

을 실천하는 근본이다.”(『논어』 1:2)는 유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두고 혹자는 왜 아들과 동생의 효도와 우애만을 이야기 

하고 아버지와 형의 자애와 우애는 빠져있는가 묻곤 합니다. ‘아들

과 동생의 효제를 말하기 전에 부모와 형의 자애와 아낌을 먼저 이

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글은 아랫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과중

14	 옛날로 돌아가고 시작으로 복귀하다

15	 근본에 보답하고 시작으로 돌아가다



106   선비가 되는 공부 | 율곡의 학교모범

하게 요구하는 봉건적 유학의 전형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 같다.’ 

비판합니다.  

혹자들의 비판처럼 유자의 이 말은 아랫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봉건적 유학의 민낯을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인도(仁道)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자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 덕

목으로 제시한 효제는 섬김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자는 겸비 곧 낮아짐의 정신을 부모에 대한 사랑

과 형에 대한 공경이라는 보편 덕목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며 토착화 신학을 정

립하기 위해 온 일생을 바친 윤성범은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예수를 

잇대어 효자예수론을 주장했습니다. 

공의의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과 순종을 실천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색하면서, 그는 순

종을 본질로 하는 동양의 효 사상을 통해 서구 문화의 정수인 기독

교 신학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순종을 겸비로 표현했습니

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삼 년의 공생애 동안 하늘의 

사랑을 전하다가 잡히기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

겨 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

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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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

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

음 13:12‐17)

예수가 실천한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거룩하고 고귀하다고 인정

할 수 있다면,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유자의 말

이 인을 실천하는 진정한 근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율곡이 거론한 어버이를 섬기는 예를 볼까요. “어버이를 섬기는 

이는 공경을 극진히 하여 어른의 명에 순종하는 예를 다하고, 즐거

움을 다하여 음식의 봉양을 드리고 병환에는 근심을 극진히 하여 의

약의 치료를 다하고, 상사에는 지극한 슬픔으로 상례의 도리를 다할 

것이요, 제사에는 엄숙함을 극진히 하여 추모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 부모가 귀하면 남의 부모도 귀합니다. 내 부모를 잘 모시고 싶

으면 남의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이른바 명철보신론이지요. 요

즘은 호혜주의라고 많이 말합니다. 

내 부모에 대한 헌신적인 효도가 이웃으로 흘러가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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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봐준 이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천대받고 멸시 받

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낮아짐, 비천함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효도가 인을 실천

하는 근본 도리인 것과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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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士
사 유 백 행

有百行, 孝
효 제 위 본

悌爲本. 罪
죄 열 삼 천

列三千, 不
불 효 위 대

孝爲大.

事
사 친 자

親者, 必
필 수 거 칙 치 경

須居則致敬, 以
이 진 승 순 지 예

盡承順之禮.

養
양 칙 치 락

則致樂, 以
이 진 구 체 지 봉

盡口體之奉. 病
병 칙 치 우

則致憂, 以
이 진 의 약 지 방

盡醫藥之方.

喪
상 칙 치 애

則致哀, 以
이 진 신 종 지 도

盡愼終之道. 祭
제 칙 치 엄

則致嚴, 以
이 진 추 원 지 성

盡追遠之誠. 

선비의 온갖 행실 중에 효도와 우애가 근본이니 삼천 가지 죄목 중

에 불효가 제일 큰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이는 공경을 극진히 하

여 어른의 명에 순종하는 예를 다하고, 즐거움을 다하여 음식의 봉

양을 드리고 병환에는 근심을 극진히 하여 의약의 치료를 다하고, 

상사에는 지극한 슬픔으로 상례의 도리를 다할 것이요, 제사에는 엄

숙함을 극진히 하여 추모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有: 있다/百行: 온갖 행실/孝悌: 효도와 우애/爲: 되다/本: 근본/罪: 죄악/列: 

나열하다/三千: 삼천 가지/爲大: 크다/事親: 부모를 섬기다/者: 사람/必須: 

반드시/居則: 집에 있으면/致敬: 공경을 다하다/以: ~써/盡: 극진히 하다/承

順: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다/養則: 봉양하면/致樂: 즐겁도록 하다/口體: 입

과 몸/奉: 봉양/病則: 병이 나면/致憂: 근심을 다하다/醫藥: 의약/方: 방법/

喪則: 돌아가시면/致哀: 슬픔을 다하다/愼終: 돌아가셨을 때 신칙하다/道: 

도리/祭則: 제사를 지내면/致嚴: 엄숙하게 하다/追遠: 돌아가셔 멀리 계신 

조상을 추모하다/誠: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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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
지 어 온 청 정 성

於溫凊定省, 出
출 고 반 면

告反面, 莫
막 불 일 준 성 현 지 훈

不一遵聖賢之訓. 

如
여 치 유 과

値有過, 盡
진 성 미 간

誠微諫, 漸
점 유 이 도

喩以道. 而
이 내 고 오 신

內顧吾身, 

無
무 행 부 비

行不備, 始
시 종 전 덕

終全德, 無
무 첨 소 생

忝所生, 然
연 후 가 위 능 사 친 의

後可謂能事親矣. 

겨울에는 따스하게 모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며 아침저녁

으로 보살펴 드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뵙는 것까지도 모두 성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부

모가 만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여 은근히 간하고 말리

어 점차 도리로써 깨닫게 해야 한다. 자식은 속으로 자신의 몸을 돌

이켜 보아 온갖 행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시종 덕을 온전

히 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고서야 비로소 어버이를 섬긴다

고 말할 수 있다.

至於: ~에 대하여/溫凊: 부모님의 거처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다/定省: 저녁에는 잠자리를 펴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리

다/出告: 나갈 때에는 행선지를 아뢰다/反面: 귀가하면 부모님을 뵙고 인사

를 드리다/莫不: ~아님이 없다/一遵: 한결같이 준수하다/訓: 가르침/如: 만

약/値: 경우나 상황에 처하다/有過: 허물이 있다/盡誠: 정성을 다하다/微諫: 

조심스럽게 간하다/漸喩: 점차 깨닫도록 하다/內顧: 안으로 살피다/吾身: 

자기 자신/無行不備: 어떤 행실이든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始終: 시

종토록, 내내/全德: 덕을 온전히 하다/無忝: 욕되게 하지 않는다/所生: 낳아

준 바, 부모/然後: 연후에/可謂: ~라고 이를 만하다/能: 능히 ~할 수 있다/事

親: 부모를 섬기다/矣: 종결조사, 이다


